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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그릿이 행복의 예측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그 기저 기제로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 한 명을 둔 전업주부 21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인들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과 양육효능감의 단순 매개
와 이중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의미추구의 경우, 의미발견을 통한 
삼중 매개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생애주기 상 육아에 대한 신체
적 부담이 가장 크며, 산후 우울과 같은 위험 요인이 높은 만 0-2세 영아-걸음마
기 자녀를 양육하는 초산모들에게 그릿이 행복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구인임을 보
여주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개인의 장기적 목표가 실현되는 학업 및 직업현장 뿐 
아니라 삶과 생활의 영역으로 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릿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초산모, 그릿(Grit), 삶의 의미, 양육효능감,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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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생명에 대한 신비와 기
쁨을 경험하는 통로임과 동시에 육아라는 새로운 
과업에 대한 혹독하고 고단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
감을 유발한다(문혁준, 2004).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15년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기혼여성의 
33.7%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느꼈다
고 보고했다(이소영 등, 2017). 산후우울은 자존감
과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려 어머니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기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악영
향을 줄 수 있어 출산 후 여성들의 적응을 방해하
는 중요한 요인이다(Barr, 2008; Logsdon et al.,  
2006). 특히, 초산모들은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
험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데다가(박영아, 
2005), 만 0-2세 영아-걸음마기는 장시간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부담이 배가 된
다. 이러한 이유로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
니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변인들을 모색하고 이들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98년 Martin Seligman에 의해 소개된 뒤로 
대중적인 관심과 함께 심리학의 새로운 연구 동향
으로 주목받고 있는 긍정심리학은 부모 대상 연구
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김도란, 
김정원, 2008). 부모의 긍정적인 심리특성에 대한 
탐색은 효과적인 양육을 위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머
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
질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력 
및 자녀와의 안정애착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민정, 김정원, 2010; 김진이, 
2018; 조부월, 2017; 이용희, 오선진, 2018). 행복
한 어머니는 어린 자녀의 필요에 민감하고 반응적
이며, 긍정적인 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
인 양육은 자녀를 행복하게 돌볼 수 있게 해주고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유아발달을 이끈다
(김진이, 2018, 한명숙, 2012; Biddulph, 2004; 
Thompson, 1998). 나아가 Trute와 동료들(2011)
은 어머니의 긍정 정서가 육아에서 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킨다고 밝히면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가 심리적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행복이라는 긍정 정서로 
인한 심리적 자원이 사고와 행동 영역뿐 아니라 자
녀와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
호작용 영역으로 확장되고 구축되어 장기적으로
는 친사회적 행동 및 개인의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정적 감정의 확장-구축 이론(Broden-and-Build 
Theory: Fredrickson, 1998; 2001; 2005)에 상응
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긍정적 정서의 확장-구축 
이론(Fredrickson, 1998; 2001; 2005)은 행복이 
긍정적 결과를 이끄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긍정정서는 개인의 인식을 확장하고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구축하게 하여 부정적 
사건이나 정서의 영향을 약화시킨다. 긍정정서 경
험을 통해 구축된 심리자원은 이후 행복을 증가시
키고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다(Fredrickson et al., 2008).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양
육하는 초산모들의 행복감 고양은 첫 출산 후 경험
하기 쉬운 산후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상쇄시
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초산모의 역할 적응과 
자녀와의 애착 및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렇다면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양육
하는 초산모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예측요인은 
무엇일까? 그릿은 Duckworth와 동료들(2007)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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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과 흥미를 지속하는 개
인의 성향이자 비인지적 성격특성을 의미한다. 그
릿의 특성은 성격의 5요인 중 성실성이나 자기통
제와 비슷하지만 Duckworth와 동료들(2007)은 
그릿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목표와 흥
미를 유지한다는 부분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언
급하였다.

그릿은 발휘되는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개
인이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 노력을 기울이는 많
은 분야의 경계를 넘어 작용한다(Jackson, 2017). 
Duckworth와 동료들(2007)은 이를 영역일반적 
그릿의 특성이라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그릿은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와 같은 특수한 영역의 종사
자 뿐 아니라, 학생, 군인, 직장인, 학자, 의료종사
자 등 영역과 분야의 제한이 없으며(예: Eskreis- 
Winkler et al., 2014), 초등학생부터 중․노년 등 
다양한 연령대(예: 임효진 등, 2016; 최효선, 양수
진, 2018; 안태영 등, 2020; 황예은, 양수진, 2020)
와 동․서양의 서로 다른 국가와 인종(예: Datu et 
al., 2017), 그리고 학교, 직장, 군대, 영어철자 경
시대회, 결혼생활, 우울과 같은 임상적 맥락(예: 
Datu et al., 2018) 등 상황에 대한 차별성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됨을 뜻한다. Duckworth가 개발
한 그릿 척도 역시 개인이 목표로 한 분야와 상관
없이 전역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Eskreis-Winkler와 동료들
(2014)은 그릿이 남성의 결혼생활 유지와 같은 삶
의 일반적 경험에 대해서도 예측력을 가진 것을 확
인하였고, 나아가 그릿은 개인의 성취 영역과 일반
적 삶의 영역에도 동시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
았다. 한편, Cormier와 동료들(2019)은 체육 특기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스포츠라
는 개인의 관심 영역에서 발휘되는 그릿이 학업 영

역이나 삶의 전역에서 발휘되는 그릿보다 유의미하
게 높음을 보고하며, 그릿에 대한 영역특수적 접근
을 강조하였다. 정리하면, 그릿은 삶의 다양한 영
역에서 발휘되지만, 개인이 열정과 끈기를 보이는 
분야, 즉, (상위) 목표와 관련된 특정 영역에서 집
중적으로 발휘 될 때에는 영역특수적으로 작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전업주부에게 있어 가정이라는 영역도 여타의 직
업 영역과 마찬가지로 영역특수적인 그릿의 발휘가 
필요하다. 초산모에게 육아를 잘 하는 능력과 기술
은 생득적이거나 자동적으로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업 영역에서 새로운 업무를 
익히기 위한 연수와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가정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행동 전반도 배움과 적용, 
계획적인 수행,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양육은 퇴직의 개념이 없는 
부모 생애주기 상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그 과정
에는 다양한 역경 상황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
는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 
초산모에게 가정이라는 영역은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하는 힘인 영역특수적인 그릿이 발휘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초산모의 그릿이 갖는 개인
의 행복에 대한 설명력을 매개모형 설정을 통해 확
인해보고자 하였다. 

Duckworth와 동료들(2007)은 초기에 그릿이 노
력의 꾸준함(perseverance of effort)과 흥미의 지
속성(consistency of interest)이라는 두 개의 구
인으로 구성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 Datu
와 동료들(Datu et al., 2017)은 집단주의 문화에 
맞도록 상황에 대한 적응성 개념을 추가하여 기존
의 그릿 개념으로 확장해서 적용하였다. 상황에 대
한 적응성은 변화된 환경에서 변화를 수용하며 도
전을 기대하고, 새롭게 등장한 어려움을 극복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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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Datu et al., 2017). 아기가 탄생
한 환경적 변화는 초산모들에게 있어 유연하고 적
응적인 대처가 필요한 만큼 본 연구에서는 3요인으
로 구성된 그릿의 개념을 조작적 정의로 채택하였
다. 또한, 그릿의 삼원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초산모
들이 현재 변화된 상황적 요구나 자신의 역할의 변
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능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도
록 하였다. 

나아가 그릿은 성취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과 삶에 대한 만족 및 행복감을 예측하는 영향력
을 가진 변인이다(Jin & Kim, 2017; Vainio & 
Daukantaite, 2016). 그릿은 삶에서 경험하는 역
경의 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며, 부정적인 상
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을 제공함으로써(이슬비 등, 2016) 삶의 만족
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상승효과도 불러온다(Datu 
et al., 2016; Li et al., 2018). 

이전 연구들에서 그릿은 학업적․직업적 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장기적-목표나 성취수준이 
명확한 대학생(Datu et al., 2021)이나 다양한 영
역의 전문인과 직장인(Suzuki et al., 2015)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육과 같이 구체적인 
성취나 성공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는 분야라 할지
라도, 성장 단계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발달 과업
을 이루는 일에는 부단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Erikson, 1968; Havighurst, 1953). 특히, 전 생
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과업들의 성취는 
다음 발달 단계로의 만족스럽고 적응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일
례로, 양육은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장기간의 돌봄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으
로, 이는 부모 생애주기 상 중요한 과업이자 목표

로 인식되고 있다(장휘숙, 2009). 특히, 최근과 같
이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양육이 정보와 지식의 경쟁이 된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김보성 등, 2015), 양육과업의 성
취를 위해 필요한 내적자원 중의 하나로 그릿을 상
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서의 신
체적․심리적 부담이 증가된 상황에서도 전업주부 
초산모의 그릿이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는 그릿 개념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산모의 행복을 높이는 예측변인으로서의 그릿
이 작동하는 기제는 무엇일까? 아기의 탄생은 어머
니의 삶에서 커다란 환경적 변화를 불러온다. 즉, 
양육과 돌봄이라는 새로운 역할의 수용과 함께 다
양한 요구들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야 함
을 의미한다. 이는 초산모에게 성장의 경험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Sawyer & Ayers, 2009), 육
아라는 새로운 과업이 주어진 상황에서도 삶의 의
미와 유능감을 추구하는 시도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그릿과 행복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삶의 의미에 두 구성요인(의미추구와 의미발견)과 
양육효능감을 잠정적으로 상정하고, 이중 및 삼중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삶의 의미는 Frankl(1959)이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라고 개념화하면서부터 심리학 분야에
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삶의 의미가 추
상적이고 모호한 데다가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기 
때문에(박선영, 권석만, 2012), 개념상의 혼란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Steger와 동료들(2006)에 따
르면, 삶의 의미는 ‘삶이 의미 있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의미발견(presence of meaning)’과 ‘삶에
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향에 해당하는 의미추구
(search for meaning)’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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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의미발견은 일상의 문제를 초월하는 목
적이나 사명감이 있다고 느끼는 것에 해당하며
(Steger et al., 2008), 의미추구는 무엇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
는 열망에 해당한다(Steger et al., 2006). 두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의미발견은 안녕감 및 정신건강지표와 정
적으로 상관되며 의미추구는 정신건강지표와 부
적으로 상관되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ger et al., 2006). 이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이루는 바를 성공
하지 못하면 오히려 심리적 괴로움이 심화될 수 있
기 때문이다(정미영, 2009, Samman, 2007). 하지
만 이러한 양상은 동서양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
는데 서양권에서는 의미발견과 의미추구를 구분하
면서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동
양권에서는 의미발견과 의미추구가 연결된 것으로 
상호교환적인 것으로 본다(Steger et al., 2006).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양권에서는 의미추구의 부정
적인 면이 덜 두드러진다. Steger 등(2006)은 삶의 
의미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서로 독립적인 이론적 및 경험적 유연성을 지닌 
두 개의 변인에 해당하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의미발견
을 하지 못한 채 의미추구만 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따를 수 있고(Steger et al., 2006; Davis 
et al., 2000),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을 매개할 경우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주리, 이기
학, 2007; 유성경, 김유진, 2015).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두 개의 변인을 구분
하여 진행하였고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진
다는 다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의미추구
에서 의미발견으로 가는 경로 역시 설정하였다. 

그릿과 삶의 의미와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를 통
해 확인되고 있다. 행복 지향성의 유형 중에서 의
미나 참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릿이 높았고
(Von Culin et al., 2014), 그릿은 삶의 의미 차원
들인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Datu et al., 2018). 그릿은 삶의 
의미의 높은 지각 수준과 관련성을 지니며(Hill et 
al., 2016), 쾌락적인 활동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
구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Von Culin 
et al., 2014). 따라서 그릿은 삶의 의미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예측된다. 

많은 선행연구는 삶의 의미가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허지연, 
손은정, 2009, Blackburn & Owens, 2015). 즉, 
삶의 의미가 개인의 행동을 설정하는 가치체계로 
작용함에 따라 삶의 목적을 계발하고 가치 있는 행
동을 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
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Steger et al., 2006). 이
처럼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발견하게 
해주고 효능감을 제공하며 역경에 직면 시 그 고통
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통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Baumeister, 1991). 또한, 삶의 의미는 안녕감이
나 행복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이기도 하다
(King & Napa, 1998; Scollon & King, 2004). 
삶의 의미가 높은 성인이 삶에서 더 큰 만족감과 
긍정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져(한경훈 등, 
2017; Steger et al., 2011),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삶의 의미는 초산모의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초산모들에게는 상당한 도전이고 역경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영아기와 걸음마기 시기는 의사소통 능
력이나 정서조절 능력이 미흡한 데다가(하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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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신체적 움직임과 환경탐색이 활발해지고 자
율적 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자의 부담감과 좌
절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손수민, 
2012; 이송은, 박성연, 2012). 이 시기 어머니들은 
다른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낮은 양육효능
감을 지니며(Corapci & Wachs, 2002), 초산모의 
경우에는 이 시기 자녀와 원만한 상호작용이 힘들
고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
하여(임혜경, 1998),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
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초산모들이 양육에 자신감과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
로 하며 긍정적인 심리자원인 그릿과 관련성을 지
닌다(이혜원 등, 2017). 그 중에서 양육효능감은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반하여 자
녀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지각을 의미한다
(Coleman & Karraker, 1998). 즉,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부
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인 것이다(Johnston & 
Mash, 1989). 양육효능감과 그릿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해도 탁정화 등
(2017)이 예비유아교사들의 그릿경험에 대한 개념
적 구조를 밝힌 연구에 따르면, 그릿경험의 대부분
이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능
감이 ‘주어진 역할의 측면’에서 그릿과 높은 관련
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릿과 양육효능감 또
한 정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연은모, 최효식, 2017), 부모로서의 삶의 행
복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Coleman & Karraker, 

1998) 심리적 안녕감과 결혼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Hudson et al., 
2001).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처음 부모가 된 초
산모에게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양육효능감
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부모로서의 만족감을 이끌
고 부모의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Hudson et al., 2001), 초산모의 행복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고되지만 기쁜 삶의 사건으
로 장기적 목표를 향한 개인성향으로서의 그릿은 
양육이라는 새로운 과업에 대한 해석과 의미발견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Datu et al., 2018) 궁극적으
로 초산모의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릿은 
의미발견이나 의미추구와 같은 삶의 의미를 매개로 
개인 성장의 동력이자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Sawyer & Ayers, 2009). 이는 양육에 대한 대처
자원인 효능감 확보와(Teti & Gelfand, 1991) 새
롭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상황 아
래에서도 그릿이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Wells, 1999). 

지금까지의 논지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초산모를 대상으
로 긍정심리 변인인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를 확인
하고, 그 기저 기제로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초산모의 그릿이 행복감을 예측하는가?

연구 문제 2. 초산모의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를 
삶의 의미(의미추구와 의미발견)와 양육효능감이 각
각 단순매개를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이중 및 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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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0-2세 영아
-걸음마기 자녀를 둔 초산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여 26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초
산모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녀의 연령이 만 2세를 
벗어난 경우, 그리고 불성실한 응답 29명을 제외하
였다. 또한, 현재 육아 휴직 중에 있는 어머니 14
명 역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17명(M=31.3세, 
SD=9.1)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모두 2017년 6월 이후 출생의 첫 아이
(M=14.4개월, SD=6.8)를 기르는 초산모이자 전업
주부로 구성되었다. 응답한 초산모 80.2%의 학력
은 대졸(고졸 8.8%, 기타 11.1%)이다.

연구도구

삼원 그릿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atu 등(2017)이 개발하고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
당화(정지혜 등, 2018)한 삼원 그릿 척도(TMGS: 
Triarchic Model of Grit Scale)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Short Grit Scale (Duckworth & Quinn, 
2009)의 흥미 지속성과 노력의 꾸준함에 더하
여, 집단주의 문화 특성을 반영한 상황 적응력
(adaptability to situations)을 평가하는 질문들이 
추가되었다(Datu et al., 2018).

삼원 그릿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흥미의 지속성 

3문항(예시: “나는 종종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 역문항), 노력의 
꾸준함 3문항(예시: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은 뭐든
지 끝낸다.”), 상황 적응력 4문항(예시: “나는 내 
삶에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들을 감사히 여긴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의 지속성 요인은 모두 
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역채점 한 점수를 총점
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삼원 그릿 척도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릿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모든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1=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h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흥미의 지속성 .61, 노력의 
꾸준함 .72, 상황적응력 .69이다.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원두리 등(2005)이 번안 및 타당화

를 한 삶의 의미 설문지(MLQ: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Steger et al., 2006)를 사용하였
다. 삶의 의미 척도는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동
기를 뜻하는 의미추구 5문항(예시: “나는 내 삶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들을 늘 찾고 있다.”)
과,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을 뜻
하는 의미발견 5문항(“나는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의
식을 가지고 있다.”), 총 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모든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7=언제나 그렇다)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높은 점
수는 각각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의미
추구 .89, 의미발견 .86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초산모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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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ross와 Rocissano 
(1988)가 개발한 걸음마기 돌봄 질문지(TCQ: 
Toddler Care Questionnaire)를 이경하와 서소정
(2009)이 ‘양육효능감’이라는 명칭으로 번안하여 타
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평상시 자녀를 양육하
는 데 있어 느끼는 행동에 대해 자신의 모습을 가
장 잘 나타내는 모습을 likert 척도 5점으로 표기
하게 하여(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평
가를 실시하였다. 척도의 높은 점수는 어머니의 높
은 양육효능감을 나타낸다.

해당 척도의 문항들은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능
력, 교육, 건강하게 기르는 능력 그리고 발달지원
의 네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자녀와의 의사소
통 효능감을 묻는 질문은 “나는 아이가 어떤 상황
에서 화를 내는지 알고 있다.” 등의 12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효능감은 “나는 
아이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있어 어떤 방식이 효과
적인지 알고 있다.”와 같은 8항목의 질문들로 이루
어져 있다. 자녀를 건강하게 기르는 능력을 평가하
기 위한 문항은 9항목으로, “나는 아이가 힘들어 
하지 않고 잠을 자게 할 수 있다.” 등의 질문이 포
함되어 있고, 마지막 발달지원에 있어 어머니의 효
능감은 “나는 아이의 연령과 발달에 어떤 장난감이 
적절한지 알고 있다.”와 같은 질문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6번 문항(“나는 아이에게 화장실 훈련을 할 
수 있다.”)은 요인 부하량이 .40이하이므로 이경하
(2009)의 번역본에서는 6번을 제외한 총 3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4이며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의사소통 .88, 교육 .83, 건
강하게 기르는 능력 .75, 발달지원 .85이다.

초산모의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된 단축형 행복 척도(서은

국 & 구재선, 2011)를 사용하여 초산모의 행복감
을 조사하였다.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
의 점수를 합한 뒤 부정정서의 점수를 감하는 방식
으로 측정되었다. 단축형 행복 척도는 삶의 만족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을 
포함한 삶의 개인적 측면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에 대한 측면, 그리고 직장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집단적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참가자들은 구분된 
삶의 각 측면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다음으로 긍정, 부정정서를 평가하기 위해, 참가
자들은 최근 한 달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되
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응답하도록 지
시받았다. 각 정서 요인은 7점 likert 척도로 주어
졌고(1=전혀 느끼지 않았다, 7=매우 느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초산모의 행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삶 만족도 .85, 
긍정정서 .86, 부정정서 .85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를 사용하여 측정 도구
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PROCESS macro(v.3.5)를 사용하
여, 초산모의 그릿과 행복감 사이에서 삶의 의미의 
두 차원이 단순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와 삶의 의
미와 양육효능감의 이중 및 삼중 매개 효과가 나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가정 경제수준과 초산모의 교육수
준, 그리고 남편을 포함하여 베이비시터와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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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삼원그릿 1
의미추구 .38** 1
의미발견 .56** .56** 1
행복감 .43** .31** .53** 1

양육효능감 .50** .42** .51** .42** 1
M 3.36 5.24 5.02 18.06 3.90
SD .45 1.02 1.11 9.41 .45
왜도 .21 -.60 -.24 -.43 .23
첨도 .52 .44 -.54 .19 .07

**p<.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217) 

그림 1. 연구 결과 모형

외 다른 가족의 육아 도움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수를 10,000개로 하는 부스트래
핑 방법을 활용하여, 신뢰구간 95%에서의 매개 효
과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초

산모의 그릿, 의미추구, 의미발견, 양육효능감, 행
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정규성 가
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절대값 3.0 이상, 첨도
는 절대값 10.0 이상인 경우에 정규성 가정을 위반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Kline(2005)의 기준에 근거
하여 본 연구의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 분석 결과, 
초산모의 그릿과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 양육효능
감, 행복감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p <.01). 변인 간 기술통계와 상관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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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95% CI

lower Upper
총효과 (모의 그릿  행복감) 1.72 .36 1.06 2.47
직접효과 (모의 그릿  행복감) 1.05 .51 .06 2.05
모의 그릿  의미추구  행복감 -.06 .19 -.41 .33
모의 그릿  의미발견  행복감* .96 .26 .49 1.49

모의 그릿  양육효능감  행복감* .28 .15 .03 .61

모의 그릿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행복감* .34 .13 .14 .64

모의 그릿  의미추구  양육효능감  행복감 .06 .04 -.001 .15
모의 그릿  의미발견  양육효능감  행복감* .11 .06 .01 .23

모의 그릿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양육효능감  행복감* .04 .03 .004 .10

(N=217, Bootstrap=10.000)  주. 유의한 경로는 *진하게 표시

표 2. 어머니의 그릿과 행복감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의 이중매개 및 삼중매개 효과검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중매개 및 삼중매개 효과 분석

Process macro의 model 80번(Hayes, 2018)에 
매개변인 간의 경로(의미추구➝의미발견)를 추가적
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초산모의 그
릿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Β =1.05, p<.05). 더불어, 그릿에서 의미
추구(Β =.80, p<.001), 의미발견(Β =.94, p<.001), 
양육효능감(Β =.25, p<.001)으로 가는 모든 경로를 
비롯하여 의미추구에서 의미발견(Β =.42, p<.001), 
양육효능감에서 행복(Β =1.11, p<.05)으로 가는 경
로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 수 10,000개로 부스트래핑
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판단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그 
결과 의미추구를 단순매개로 한 간접효과와, 의미
추구와 양육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간접효
과를 제외한 모든 단순 매개, 이중 매개 및 삼중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초산모의 그릿이 의
미발견을 거쳐 행복감에 이르는 매개 경로(Β =.96, 
95% CI [.49, 1.49])와, 양육효능감을 거쳐 행복감
에 이르는 각각의 매개 경로(Β =.28, 95% CI [.03, 
.61])가 모두 유의하여 단순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
다. 또한, 초산모의 그릿이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순차적으로 거쳐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Β =.34, 
95% CI [.14, .64])와 의미발견과 양육효능감을 순
차적으로 거쳐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Β =.11, 95% 
CI [.01, .23])도 역시 유의미하여 이중 매개의 효
과가 확인되었다. 끝으로, 초산모의 그릿이 의미추
구를 거쳐 의미발견, 그리고 양육효능감을 통해 행
복감에 이르는 삼중매개 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Β 
=.04, 95% CI [.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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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초산모에게 장기적 목표를 향한 개인 성
향에 해당하는 그릿이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이 기저 
기제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 대한 해
석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릿은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및 심
리적 웰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최효선, 양수진, 
2018; Datu et al., 2016), 그릿이 전반적으로 삶
에 있어서 행복을 예측하는 영향력을 가진 변인
(Vainio & Daukantaite, 2016)이라는 선행연구들
의 결과를 지지한다. 즉, 그릿은 성취와 관련된 부
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행복감도 증진시킬 수 있
는 요인이다. 특히, 양육으로 쉽게 지칠 수 있는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양육하는 초산모
들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빠지지 않
도록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그릿은 실패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목표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과 흥미를 유지하는 개인성향으
로서 성취를 이끄는 선행변인이라고 밝혀져 왔다
(Duckworth et al., 2017; Duckworth et al., 
2009). 본 연구는 그릿의 영향력이 기존에 널리 알
려져 왔던 성취 지향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초산모
와 같이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힘겨울 수 있는 양육
이란 과업의 부담이 높은 시기에도 궁극적으로 행
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육아는 성취영
역과는 달리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 판단기준 역시 매우 주관적이고 결과 자
체보다는 과정이 더욱 중시되는 영역이다. 왜냐하
면 육아는 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돈과 시간의 투자와 집약적인 정서적 노력이 필요
한데다가(Hays, 1996) 부모-자녀의 관계성이 중요
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시기에 있는 전업주부 
초산모들에게도 그릿이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
서를 경험하도록 이끄는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는 그릿의 긍정적인 영향력
이 객관적인 성취나 수행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다양한 영역에도 적용되고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그릿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
욱 공고히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산모
의 그릿은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을 거쳐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 매개를 비롯하여 이중 및 
삼중 매개효과 역시 발견되었다. 이는 엄마라는 역
할이 새롭게 주어진 초산모의 상황에서 그릿은 삶
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촉진하고 기여함을 의
미한다(Datu et al., 2018). 더불어 그릿은 부모가 
되면서 이전과는 역할이 달라진 삶의 전환점에서 
양육이라는 힘든 역할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나아가 삶에 대
한 행복감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이 삶의 의미의 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
요한 이유는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간주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과정을 
즐기면서 충분히 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를 통해 성공적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그릿은(Duckworth et al., 2007) 삶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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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발견과 양육효능감을 통해 초산모가 행복감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조력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끈기와 열정으
로 포기하지 않는 힘의 원천인 그릿은 성취영역이 
아닌 양육영역에서도 개인이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상황을 형성해주는 것이다. 게다
가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이혜원 
등, 2017) 그릿과는 상보적 관계이다. 그릿이 삶
의 의미를 거쳐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초산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수
준의 양육효능감을 가질수록 자녀양육 과정의 어
려움을 더 잘 극복하고 편안함을 느껴(Coleman 
& Karraker, 1998)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즉, 그릿은 양육효능감이 길러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통해 양육자로 하여금 편안함과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더불어, 의미발
견과 양육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된 초산모들의 그릿이 삶의 의미를 
창출하고 양육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지각을 높
여 궁극적으로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삶의 의미의 또 다른 차원을 구성하는 의
미추구를 거치는 단순 매개효과와 의미추구와 양육
효능감을 통해 행복감으로 이르는 순차적 이중 매
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미추구는 의미발견으
로 이어질 때에만 행복감에 이르는 순차적 삼중 매
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의미추구의 
경우, 의미발견과는 다르게 의미를 추구하는 욕구
와 동기가 반드시 행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되는 지점이다(Steger et al., 

2006). 즉, 목적 지향적인 의미추구는 그 욕구의 
충족 및 귀결 양상에 따라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나 안녕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정미영, 2009, Samman, 2007). 특히 삼
중 매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으
로, 유성경과 김유진(2015)의 연구에서도 의미추구
는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 혹
은 의미발견과 같은 간접경로를 통해 개인의 안녕
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맥
을 같이한다. 따라서, 의미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추구된 의미가 의
미의 발견으로 연결된 후 다시 유능감으로 이어졌
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감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직무나 학업과 같은 성취 및 직업 관련 영
역에서 주로 수행되었던 기존 그릿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양육과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 0-2
세의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 초산모들
을 대상으로 가정 영역에서 발휘되는 그릿의 특성
을 확인하였다. 양육과업은 뚜렷한 성취수준이 측
정되지 않고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직접
적인 경쟁은 없으나 끊임없는 도전과 좌절이 반복
되는 장기적인 여정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첫 번
째 의의는 이렇게 고될 수도 있는 “육아”라는 부모 
생애주기의 과업을 성취해야하는 초산모들의 행복
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
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생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초산모의 상황에서도 그릿이 
행복감과 같은 긍정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인임을 검증하였다. 즉, 양육의 부담이 증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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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도 그릿은 성취영역에서와 유사하게 긍정
적인 (정서) 결과를 이끄는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나아가 그릿의 활용성을 넓히고 
그릿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이해 역시 도모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둘째, 초산모를 대상으로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
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을 확인하고 그 기저 기제를 
밝힘으로써 초산모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
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더욱이 저출산이 심
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요즈음 양육과정에서 어머니
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출산율 증
가를 이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셋째, 초산모를 대상으로 영역특수적 그릿의 역
할과 기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제까지의 선행연구는 학업이나 직장, 결혼생활유지, 
진로 영역에서 그릿을 다루었는데, 만 0-2세 영아-
걸음마기 자녀를 둔 초산모들의 그릿이 출산 후 처
음으로 어머니가 된 역할의 전환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자원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서 고
려해야할 점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
를 양육하는 초산모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가
정이라는 영역에서 발휘되는 그릿과 그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모든 전업주부 초산모들이 양
육이나 돌봄을 공통된 (상위) 목표로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양육영역에 대한 영역특수적 그릿의 발
휘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전업주부 
초산모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위) 목표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양육에 대한 영역특수적 그릿
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비교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만 0-2세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돌보는 

것이 육아에 대한 부담은 더 크지만 만 4-11세 
유․아동을 돌보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 삶의 만
족도가 더 높은 데 비해 청소년을 돌보는 것은 부
모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고 이 시기 부모들은 덜 
행복하다고 보고한다(Meier et al., 2018). 어떻게 
보면 본 연구는 만 0-2세 영아를 돌보는 초산모들
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들에 비해 삶의 의미나 만족
도를 경험하고 있는 수준이 더 높았을 수 있다. 따
라서 4세 이후 유․아동이나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
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연령이 달라짐에 
따라 각 변인들의 수준과 그 영향력이 다른지를 횡
단 연구를 통해서 보거나,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종단적으로 본다면 보다 많은 유용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애 주
기 관점에서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각기 경험하는 부담감과 정서가 다르
기 때문에 횡단 및 종단연구를 통해 자녀의 연령대
별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
미로울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부분의 변인 간 관
계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 중에는 삶의 의미가 그릿에 영향을 미
친다고 제안하거나(Duckworth, 2016), 효능감을 
신념으로 그릿을 행동양상으로 간주하고 신념이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Dweck, 2017) 보는 입장역
시 존재한다. 이 같은 변인관계의 방향성 즉 인과
관계의 검증은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상기 해당 변인들을 대상
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 관계에 대한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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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는 종단연구를 제안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효능감 척도는 만
12개월에서 36개월에 해당하는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효능감 척도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대상이었던 만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어
머니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유형이 있었을 수
도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만1세 미만의 영아까지도 포함하는 양육효능감 척
도의 사용을 제안한다.

다섯째, 삶의 의미 수준에 있어서 출산 전에도 
그릿이 높았던 어머니들이 삶의 의미 수준 역시 높
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의 명
료성을 위해서는 출산 전과 후를 비교하여 그릿 수
준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성에서의 변화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어머니의 행복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이
유는 어머니를 비롯한 부모의 삶의 질은 자녀의 행
복감과도 깊은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에서 건강한 자녀의 양육과 자녀들의 행복감을 향
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의 행복감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의 행복감
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래 긍정심리학의 강세와 더
불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자녀의 성장
과 발달을 최선의 상태로 이루고 나아가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니의 행복감도 향상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섯째,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기제를 활용한 프
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양
육자들의 긍정적 정서 함양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
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자녀 돌봄이 주

가 된 생활 속에서도 목표의식을 높이고 관련된 활
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 훈련, 엄마
로서의 현재 삶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연습, 그리
고 양육기술훈련을 통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활
동들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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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grit as a predictor of happiness in the first-time mothers and test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meaning of life (search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parental self-efficacy as the underlying mechanism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first-time 
mothers’ happiness.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17 full-time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aged 0-2years. The results showed that (1) all variables in the research model 
were positively related, and (2) all single, double, and triple mediation effects were significant, with the 
exception of the search for meaning. This study showed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burden of 
caring for young children was the greatest for first-time mothers, grit increased mothers’ happiness 
by enhancing the meaning of life and sequentially equipped them with child-rearing efficacy. This work 
was significant as it was the first study to identify the positive workings of grit in the field of life, 
particularly for mothers who strived to fulfill their parenting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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